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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단어경계에 따른 발화 양상 연구: 

한국인 화자와 영어 원어민 화자 비교 분석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the English Word Boundar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Speakers and English Speakers

김 지 향1)․김 기 호2)

Kim, Ji Hyang․Kim, Kee H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how Korean speakers' speech production in English word boundaries differs from 
English speakers' and to account for what bring about such differences. Seeing two consecutive words as one single cluster, 
the English speakers generally pronounce them naturally by linking a word-final consonant of the first word with a 
word-initial vowel of the second word, while this is not the case with most of the Korean speakers; they read the two 
consecutive words individually. In consequence, phonological processes such as resyllabification and aspiration can be found 
in the English speakers' word-boundary production, while glottalization, and unreleased stops are rather common phonological 
process seen in the Korean speakers' word-boundary production. This may be accounted for by Korean speakers' L1 
interference, depending on English pro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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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은 연속된 두 영어 단어의 경계(boundary)에서 무성 

폐쇄음(voiceless stop) /p/, /t/, /k/가 포함된 단어 쌍(예를 들어, 

wipe pink, wipe ink, why pink 등)의 발화에 있어서 한국인 화

자와 영어 원어민 화자(미국인)의 발화 양상 차이를 살펴보고

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어(이하 L2) 학습자가 L2 발화(production)를 할 때 중

요한 것은 원어민에 얼마나 근접한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관한 것이다. Lenneberg(1967), Scovel(1969), Johnson et 

al.(1989) 등과 같은 학자들은 모국어(이하 L1) 습득에 대한 결

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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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L2 연구가들은 이러한 결정적 시기에 대한 가설을 L2 

언어 학습 상황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Scovel, 1988, 1999; 

Singleton & Lengyel, 1995; Bialystok, 1997 참조). 이들은 L2

의 원어민과 유사한 발음은 결정적 시기 이전에 학습이 이루

어져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결정적 시기가 지나서 L2를 학

습하면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정적 시기 이후에 영어를 학습하

는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를 발화할 때 원어민의 발화와 어떤 

차이를 보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한국인 화

자의 영어 발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Flege, Bohn & Jang(1997)은 영어를 L2로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 모음을 발화하는 데 L1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영어 모음 발화의 정확도는 L2의 모

음 음성체계와 L1 모음 음성체계 사이에 인지된 관계에 의존

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그 예로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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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학습자는 영어 이완모음(lax vowel) /ɪ/를 한국어 모음 /i/

를 발화하는 방식으로 길게 발화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어 모

음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긴장모음(tense vowel) /i/와 이완모

음 /ɪ/의 개념을 영어를 발화할 때 적용시키지 못해서 한국어 

모음 /i/를 발화하는 방식으로 영어의 이완모음 /ɪ/를 길게 발

화한다고 하였다.

구희산(2000)은 한국인은 영어 모음을 발화할 때 혀 수축 

조절이 잘되지 않아 긴장모음과 이완모음을 구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입 벌림 폭이 좁기 때문에 턱의 상하 움직임이 약해서 

저모음 발음이 분명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인들이 대체로 

구강이나 인강 협착의 조절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 모음

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한국

인의 영어 발음 오류 문제는 습관화된 L1 발음이 L2 발음을 

학습할 때 제기되는 언어전이(language transfer) 때문인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Joh and Lee(2001)는 영어의 마찰음(fricative) /s/, /ɵ/, /ʃ/가 

한국인 대학생들에 의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영어의 무성 치간 마찰음(voiceless dental fricative) /ɵ/는 영어

의 음성목록에는 존재하지만 한국어의 음성목록에는 존재하

지 않는 음이다. 그래서 L1의 음성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L2의 

음 /ɵ/를 L1의 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쓰/로 동일화 시켜서 

발화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정확히 발화하는데 어려움을 경험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Kim(2010)은 한국인 화자와 영어 원어민 화자의 영어 무성 

폐쇄음 /p/, /t/, /k/의 VOT 값에 관하여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인 

화자의 VOT 평균값이 원어민 화자의 것보다 길다고 주장하였

다. Kim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한국어 무성폐쇄음의 VOT 값이 

영어 무성폐쇄음의 VOT 값 보다 길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

고 있다(Lisker and Abramson, 1964; Shimizu, 1996). Kim은 이

러한 결과를 한국인 화자들이 영어 무성폐쇄음 발화 시 모국어

인 한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L2 학습자가 L2를 발화할 때 원어민과 차이 나는 

발화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Flege & Eefting, 1987; Shimizu, 

1996; Yang, 1996; Park, 2001; Flege, Schirru & Mackay, 2003; 

Lee, 2010 등 다수가 있으나 이들 연구는 주로 한 단어 내에

서의 발화 현상에 관련된 논의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단어

와 단어 사이 즉 단어경계(word boundary)라는 환경에서의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Tuck & Shattuck-Hufnagel 

(2000) 등과 같은 일부의 논문들도 단어경계에서 모음길이 등

과 같이 극히 한정된 요소들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Tuck & Shattuck-Hufnagel(2000)은 한 단어 내에서는 동일

한 변별자질(distinctive feature)을 가지는 분절음(segment)이나 

음절(syllable)이 단어경계에 위치할 경우에는 그 음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길이(duration)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 

예로 1. tune # acquire, 2. tuna # choir, 3. tune # a # choir의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하면서 3번의 단어경계에 위치한 "a"의 

길이는 1번과 2번의 "a"의 중간 정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3번의 그 "a"는 기능어(function word)이고 위치가 두 개의 내

용어(content word) 사이에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기능어의 발

화가 더 약화되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단어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모음이 내용어 혹은 기능어 인지에 따라 모음

의 길이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로서 단어경계 발화에서 보

여지는 전반적인 발화 양상이 아니라 모음에 한정하여 논의했

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영어 단어경계에서 발화 양상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실정에서 특히 한국인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희소

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화자를 중

심으로 영어 단어경계에서 나타나는 발화 양상에 대한 특징을 

원어민 화자와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과제

본 논문은 단어경계에서 /p/, /t/, /k/ 자음이 포함된 연속된 

두 영어 단어 쌍의 발화에서 보여지는 한국인 화자와 영어 원

어민 화자의 발화 양상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

다.

1. 영어 단어경계에서 원어민 화자의 발화 양상 특징은 무

엇이며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

2. 한국인 영어 상급화자와 하급화자의 영어 단어경계 발화

는 어떤 양상을 보이며 원어민 화자의 것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위의 연구과제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세 가지 조목 즉 단어

경계에서 자음길이, VOT 길이, 모음길이를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는 발화 실험에서 단어 쌍을 발화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예상되어지는 구간이 자음과 

모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단어경계에서 자음을 보기로 하자. 무성폐쇄음 /p/, 

/t/, /k/가 각각 음절말음(coda)과 음절두음(onset)에 위치하게 

되면서 그 자음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단어 쌍을 발화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자음이 연음되어져서 발화되어지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앞 단어의 음과 뒷 단어의 음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발

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인 화자들

이 원어민 화자와는 영어 발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주

장을 하는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단어경계에서 자음의 위치가 단어 쌍 발화에 중요한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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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단어경계의 자음들이 발음되어지는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원어민 화자가 단어 쌍을 발화하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영어 자음 /p/, /t/, /k/의 VOT는 한국어의 VOT

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화자 간의 발화 양상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각 단어경계에서 음절말음과 음절두음에 위치한 자음

(예를 들어, wipe pink, wipe ink, why pink 등)은 각 단어 쌍의 

앞 단어의 모음과 뒷 단어의 모음의 길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영어는 강세박자 언어(stress-timed 

language)이기 때문에 한 단어 내에서 강세 받는 모음의 수가 

동일하다면 분절음(segment)의 수와는 상관없이 그 단어를 발

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각 실험 단어 쌍들은 일 음절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강세의 

수는 동일하지만 분절음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모음을 포함한 

서로 인접하고 있는 각 분절음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그 길이

가 다르게 발화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성폐쇄음 /p/, /t/, /k/의 자음길이에 대한 것이다. 이

는 각 단어 쌍의 단어경계에서 자음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한국인 화자와 원어민 화자의 발화 양상 차이를 관찰하기 위

해서이다. 

둘째, VOT 길이에 대한 것이다. L2 학습 시 무성폐쇄음 발

화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VOT 길이가 L1의 영향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 화자가 영어를 발화할 때 한

국어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의도에서이다. 이는 앞서 논의

했듯이 한국어의 VOT가 길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한국인 화

자의 발화에서 보여지는 영어 VOT도 길게 될 것이다.

셋째, 모음길이에 관한 것이다. 단어경계의 자음에 인접하

고 있는 모음길이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인 화자와 원어민 화자

의 발화 양상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3. 실험

3.1 실험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실험에서 실험 자료로 선택한 연속된 두 영어 단어 쌍

은 무성폐쇄음(voiceless stop) /p/, /t/, /k/를 활용하여 4가지 유

형을 가진(a contrastive juncture consonant(C#V, V#C), a 

geminate juncture consonant(C#C), no juncture consonant(V#V)) 

단어 쌍을 이루게 결합시켜서 단어경계 발화 양상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만든 36개의 단어 쌍이다(<표 1>). 즉, 예를 들면 

단어경계에 무성폐쇄음 /p/가 음절말음과 음절두음에 위치한 

wipe pink, /p/가 음절말음에 위치한 wipe ink, /p/가 음절두음

에 위치한 why pink, /p/가 없고 모음만 있는 why ink로 구성

되어 있다. 이 단어 쌍을 각각 Say "________" again. 이라는 

실험 문장(carrier sentence) 안에 넣어서 자연스러운 보통 속도

로 발화(naturally normal speaking rate)하게 하였다. 

표 1. 실험 자료3)

Table 1. Experiment data

C#C C#V V#C V#V

/p/
wipe pink wipe ink why pink why ink
grape pail grape ale gray pail gray ale
keep part keep art key part key art

 /t/
might take might ache my take my ache
great ties great eyes gray ties gray eyes
neat tape neat ape knee tape knee ape

 /k/
bike coil bike oil buy coil buy oil

 make coat  make oat  may coat may oat
 weak cash  weak ash  we cash we ash

  (Sandra Schwab, Joanne L. Miller, François Grosjean, Michèle 
Mondini, 2008)

실험 자료의 녹음은 잡음이 없는 조용한 실내에서 실시되

었으며 이러한 피실험자의 음성은 다이나믹형 마이크(Shure 

SM58, USA)를 사용하여 TASCAM DR1(Digital Recorder)에 

녹음하였다. 이 녹음 자료를 컴퓨터에 옮겨서 저장하여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음성 파형(speech waveform)과 음성 스펙트로그램

(speech spectrogram)을 통하여 각 단어 쌍의 단어경계에서 자

음길이, VOT 길이, 모음길이 및 단어 쌍 전체길이의 수치를 

측정하였다.

각 단어 쌍에서 자음길이는 예를 들어, 단어경계에서 자음

을 포함하고 있는 3가지 유형의 단어 쌍 wipe pink(C#C), wipe 

ink(C#V), why pink(V#C)에서 각 단어경계에 있는 /p/의 길이

를 측정하였다. 즉 wipe pink는 wipe의 음절말음 /p/와 pink의 

음절두음 /p/가 단어경계에 놓여있는 환경이여서 그 겹자음 

/p/의 길이를, wipe ink는 단어경계에서 wipe의 음절말음에 있

는 /p/의 길이를, why pink는 단어경계에서 pink의 음절두음에 

있는 /p/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이때 각 자음길이는 VOT를 포

함한 길이이다. 자음의 경우 Praat상에서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아 음성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

문에 음성 파형을 보고 그 자음의 앞뒤에 나온 모음들의 발화

에서 일정한 패턴이 끝나거나 시작하는 구간을 설정하여 자음

의 길이로 간주하고 측정하였다.

VOT 길이는 Praat상에서 음성 파형과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3) 본 실험 자료의 단어경계 /p/, /t/, /k/에 대한 실험 결과가 
유사하기 때문에 논의의 편의상 단어경계에서 /p/를 포함
한 각 단어 쌍을 대표로 wipe pink, wipe ink, why pink, 
why ink를, /t/를 포함한 각 단어 쌍을 대표로 neat tape, 
neat ape, knee tape, knee ape를, /k/를 포함한 각 단어 쌍을 
대표로 make coat, make oat, may coat, may oat를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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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각 단어 쌍의 단어경계에 있는 /p/, /t/, /k/의 파열

(burst)이후부터 후행 모음의 성대 진동(vibration)이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한 것이다. 

모음길이는 앞 모음길이와 뒷 모음길이로 분류하여 측정하

였다. 예를 들면, 연속된 두 단어 wipe pink에서 앞 모음은 앞 

단어 wipe의 단어경계 자음 /p/의 바로 앞 모음 /aɪ/의 길이를, 

뒷 모음은 뒷 단어 pink의 단어경계 자음 /p/의 바로 뒷 모음 

/ɪ/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wipe ink에서 앞 모음은 wipe의 단어

경계 자음 /p/의 바로 앞 모음 /aɪ/의 길이를, 뒷 모음은 ink의 

단어경계 모음 /ɪ/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why pink에서 앞 모

음은 앞 단어 why의 단어경계 모음 /aɪ/의 길이를, 뒷 모음은 

뒷 단어 pink의 단어경계 자음 /p/의 뒷 모음 /ɪ/의 길이를 측

정하였다. why ink에서 앞 모음은 앞 단어 why의 단어경계 모

음 /aɪ/의 길이를, 뒷 모음은 뒷 단어 ink의 단어경계 모음 /ɪ/
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Praat상에서 모음길이는 성대의 진동이 

시작되고 음성 파형에서 진폭(amplitude)이 급격이 상승하며 

음성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F1~F4가 모두 나타나는 시점부터 

음성 파형의 진폭이 급격히 줄어들며 F1~F4가 사라지는 지점

까지 측정하였다. 

전체길이는 실험 문장(carrier sentence)을 제외하고 단어 쌍

의 길이만을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Say "wipe pink" again.에

서 "Say"의 /eɪ/와 "again"의 /ə/에서 보듯이 이 두 모음사이에 

있는 "wipe"의 /w/ 자음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pink"의 /k/가 

끝나는 부분까지를 전체길이로 측정하였다. 이는 Praat상에서 

음성 파형과 음성 스펙트로그램의 패턴을 기준으로 실시하였

다. 

실험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한국인 화자와 원어민 화자의 단어경계 발화 양상 차

이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피실험자는 총 21명이며 이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즉 첫 

번째 그룹인 원어민 화자는 7명(미국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인 화자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영어 능

력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영어 능력 상급인 한국

인 남성화자 7명(TOEIC 점수 900점 이상, 이하 영어 상급화

자)을 두 번째 그룹으로 그리고 영어 능력 하급인 한국인 남

성화자 7명(TOEIC 점수 500~600점, 이하 영어 하급화자)을 

세 번째 그룹으로 정하였다(한국인은 전원 서울 표준어 구사

자들로서 해외 거주 경험이 없으며 최초로 영어에 노출된 시

기는 중학교 때이다). 

4. 결과 분석 및 논의

4.1 영어 단어경계에서의 유형별 발화 양상

4가지 유형의 실험 단어 쌍에서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화

자의 발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차이를 보인다. 원어민 화자는 

연속된 두 영어 단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하나의 말뭉치

(cluster)로 간주하여 단어경계에서 연음시켜서 자연스럽게 발

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결과 흔히 재음절화(resyllabification)

가 일어나는 반면에 한국인 화자는 주로 각각의 두 개의 독립

된 단어로 인지하여 단어경계를 구분하면서 발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휴지(pause)를 취하거나, 철자에 맞추어서 발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4) 이와 같은 발화 양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각 

단어 쌍의 단어경계에서 자음길이, VOT 길이, 모음길이에서 

한국인 화자가 원어민 화자보다 더 길었다.5) 즉 원어민 화자

의 발화 평균 길이를 1로 하여 한국인 화자와 비교하여 그 비

율을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자음길이 1 : 1.3, VOT 길이 1 

: 1.5, 앞 단어 모음 길이 1 : 1.3, 뒷 단어 모음 길이 1 : 1.3이 

된다.

각 단어 쌍의 발화 양상을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C#V유형

의 발화에서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화자의 발화 양상 차이가 

가장 컸다. 그러므로 먼저 발화 양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

인 C#V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한 후 V#C유형, C#C유

형, V#V유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 <표 2>는 한국인 화자와 원어민 화자에 의해서 발화

되어진 C#V 유형의 단어 쌍에 대한 단어경계에서의 발화 양

상 실험 결과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wipe ink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원어민 화자의 

발화를 보면 단어경계에서 85.7%가 연음(liaison)으로 발화하

였고 14.3%는 단어경계를 구분하는 양상인 비개방폐쇄음

(unreleased stop)으로 발화하였다. 이 때 연음 발화의 양상은 

앞 단어 wipe의 /p/가 뒷 단어 ink의 어두에 위치하게 됨에 따

라 기음화(aspiration)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그림 1> 참

조). 상급화자의 경우는 단어경계에서 연음 발화는 28.6%이고 

구분 발화는 71.4%이다. 구분 발화의 경우 이들 모두 비개방

폐쇄음으로 발화하였다. 하급화자의 경우는 모든 피실험자들

이 단어경계에서 연음을 하지 않고 구분하여 비개방폐쇄음으

로 발화하였다. 

다음으로 neat ape에 대하여 살펴보자. 원어민 화자의 

57.1%가 연음 발화를 하였다. 반면에 42.9%는 단어경계를 구

분하여 발화하였으며 그 발화 양상으로는 성문음화

(glottalization) 33%, 비개방폐쇄음 67%이다. 상급화자의 경우

에는 14.3%가 연음 발화, 85.7%가 구분 발화를 하였다. 구분 

발화를 살펴보면 성문음화로 발화한 경우가 50%, 비개방폐쇄

4) 재음절화(resyllabification)란 음절 구조(syllable structure)에 
서 주로 앞 단어의 음절말(coda) 자음이 뒷 단어의 음절초
(onset)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연음되어
서 발화되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어민 화자가 
보통 속도(normal speaking rate)로 발화할 때 일어나는 일
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5) 각 길이의 측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소절에
서 자세하게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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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발화가 50%이다. 하급화자는 모두가 단어경계를 구분하여 

발화하였는데 성문음화 발화가 57%, 비개방폐쇄음 발화가 

43%이다.

자료형태 

(C#V유형)
피실험자

종류

단어경계

연음발화

단어경계

구분발화

wipe ink
(40)

원어민 85.7% 14.3%
상급화자 28.6% 71.4%
하급화자 - 100%

neat ape
(20)

원어민 57.1% 42.9%
상급화자 14.3% 85.7%
하급화자 - 100% 

make oat 
(33)

원어민 71.4% 28.6%
상급화자 28.6% 71.4%
하급화자 - 100%

평 균

원어민 71.4% 28.6% 
상급화자 23.8% 76.2% 
하급화자 - 100% 

표 2. 원어민과 한국인의 단어경계 연음발화율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he liaison production rate by 
English and Korean speakers in the word boundaries

다음으로 make oat에 대하여 살펴보자. 원어민 화자의 

71.4%가 연음 발화를, 28.6%는 비개방폐쇄음으로 발화하였다. 

상급화자의 경우는 연음 발화가 28.6%이고, 구분 발화가 

71.4%이다. 구분 발화의 경우는 모두 비개방폐쇄음으로 발화

하였다. 하급화자는 단어경계에서 모두가 비개방폐쇄음으로 

발화하였다.

단어경계에서 C#V유형의 이러한 발화양상에 대한 세부적

인 요소 즉 자음길이, VOT 길이, 모음길이 등에 대하여 자세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C#V

유형과 V#C유형을 비교하면서 설명보고자 한다. 단어경계에

서 보여지는 한국인 화자와 원어민 화자의 발화 양상 차이가 

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t-test)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가 다음 <표 3>,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C#V 유형의 단어경계 발화에 따른 원어민과 

한국인의 VOT 비교(t-검정) 
Table 3. Comparison of VOT according to the production of 

the C#V type word boundaries by English 
and Korean speakers(t-test)

  * p<0.05 

<표 3>에서 보듯이 neat ape(p=0.06633)을 제외한 나머지 

단어 쌍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의 단

어 쌍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 V#C 유형의 단어경계 발화에 따른 원어민과 

한국인의 VOT 비교(t-검정)
Table 4. Comparison of VOT according to the production of 

the V#C type word boundaries by English and 
Korean speakers(t-test)

  * p<0.05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발화 양상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 

<표 5>, <표 6>을 보자.6)

표 5. C#V 유형의 단어경계 발화에 따른 평균 및 비율(ms)
Table 5. The average and ratio according to the production 

of the C#V type word boundaries(ms)

<표 5>, <표 6>에서 보듯이 4가지 유형의 실험 단어 쌍의 

발화에서 전체길이, 자음길이, VOT 길이, 모음길이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즉 원어민 화자보다 한국인 화자의 것이 더 

길다. 또한 한국인 화자의 발화에서 상급화자보다 하급화자의 

것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wipe ink를 보면 위에

6) <표 5> , <표 6>의 각 길이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길이는 실험 문장(carrier sentence)을 제외한 길이이다.
  ․자음길이 평균값은 VOT 길이를 포함한 값이다.
  ․각 평균값 아래의 숫자는 원어민 화자의 발화 평균 길이

를 1로 하였을 때 한국인 상급화자와 하급화자의 발화 비
율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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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V#C 유형의 단어경계 발화에 따른 평균 및 비율(ms)
Table 6. The average and ratio according to the production of 

the V#C type word boundaries(ms)

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원어민 화자가 이 단어 쌍을 발화할 경

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어경계에서 연음되어져서 발화되어진다. 

즉, 앞 단어 wipe의 음절말음 /p/가 뒷 단어 ink의 음절두음으

로 이동해서 들어가게 되면서 기음화가 되어 재음절화를 겪게 

된다(85.6%). 이러한 환경에서는 C#V 유형인 wipe ink는 V#C 

유형인 why pink와 동일한 발화 양상의 패턴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단어 쌍의 발화 양상은 확연한 차이

를 보인다. 여기서 why pink의 음절 구조(syllable structure)를 

보면 앞 단어 why는 음절두음과 핵음(nucleus)은 있으나 음절

말음이 없어서 개방음절(open syllable)이 되어 그 이중모음

(diphthong) /aɪ/는 장음으로 발화되어지고 뒷 단어 pink는 음절

두음, 핵음, 음절말음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재음절화가 일어

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 반면에 

wipe ink의 음절 구조를 보면 첫 번째 단어 wipe는 음절두음, 

핵음, 음절말음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두 번째 단어 ink는 핵

음과 음절말음은 있으나 음절두음이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

에 재음절화가 가능한데 이는 음절 초 자음 최대 원칙(Onset 

Maximal Principle. Pulgram, 1970; Kahn, 1976; Selkirk, 1982; 

Clements & Keyser, 1983; Itȏ, 1989)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영어의 음절화 과정에서 분절음 배열 제약

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음군을 음절전부에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을 wipe ink에 적용해보면 

앞 단어 wipe의 음절말음 /p/가 뒷 단어 ink의 비어 있는 음절

두음 자리로 이동되어져서 기음화가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재음절화가 된다. 그러나 원어민 화자의 발화에서는 

본래 음절두음에 위치 한 why pink의 영어 무성폐쇄음 [ph]와

는 다른 발화상의 차이를 보인다. 위의 wipe ink와 why pink는 

둘 다 기음화라는 음운현상이 동반되어 [ph]로 발음되어지지

만 이 때 원어민이 발화한 wipe ink의 VOT 평균값은 <표 5>

에서 보듯이 37ms을 가진다. 그러므로 <표 6>에서 보듯이 

why pink에서 본래 음절두음에 위치하여 [ph]로 발화되어지는 

VOT 평균값 66ms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므로 이 두 단어 쌍

의 단어경계에 있는 /p/는 구별하여 발화되어진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다음 <그림 1>, <그림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

기서 VOT 길이는 /p/의 파열(burst)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모음

의 성대 진동(vibration)이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한 

것이다.

그림 1. 원어민 화자가 발화한 "wipe ink"의 

/p/ VOT 길이(33ms)
Figure 1. The duration of /p/ VOT in "wipe ink" 

produced by an English speaker(33ms)

그림 2. 원어민 화자가 발화한 "why pink"의 

/p/ VOT 길이 (76ms)
Figure 2. The duration of /p/ VOT in "why pink" produced 

by an English speaker(76ms)
 

다음으로 한국인 화자의 발화 양상을 보자. 한국인 상급화

자 1번, 10번은 원어민 화자와 유사하게 wipe ink를 연음시켜

서 발화하였지만 그 발화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wipe ink의 /p/ VOT 평균값은 57ms, why 

pink의 /p/ VOT 평균값은 85ms이여서 원어민 화자보다 더 큰 

값을 가진다. 반면에 하급화자는 wipe ink를 발화할 때 연음 

발화를 하지 못하였고 why pink의 /p/ VOT 평균값은 97ms이

여서 상급화자보다 더 큰 값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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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C#C 유형의 단어경계 발화에 따른 평균 및 비율(ms)
Table 8. The average and ratio according to the production of 

the C#C type word boundaries(ms)

화자의 VOT 값은 모두 음절두음에 위치한 [ph]와 유사하게 

길게 발화하여 원어민 화자와는 차이 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음절두음에 위치한 영어 무성 기식폐쇄음 /p/, /t/, /k/의 VOT 

평균값은 약 58~80ms(Lisker and Abramson, 1964; Klatt, 1975)

이고, 음절두음에 위치한 한국어 무성 기식폐쇄음 /p/, /t/, /k/

의 VOT 평균값 85~100ms(Lisker and Abramson, 1964; 

Shimizu, 1996)인 것을 고려해 보면 상급화자 1번, 10번과 하

급화자 전원은 L1인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발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neat ape과 make oat의 발화에서도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3>은 한국인 상급화자가 neat ape을 성문음화로 

발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의 논의에서 보듯이 한국

인 화자들이 단어경계에서 구분 발화를 하는 경우 주로 비개

방 폐쇄음으로 발화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neat ape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면 단

어경계 /t/ 발화 구간에서 피치 펄스(pitch pulse)가 형성되어 

있고 이때 지터(Jitter) 값은 5.424% 이다. 이는 성대에서 음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며 따라서 성문음화로 발화되

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neat ape이 비개방폐쇄음으로 발화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4>에서 보듯이 비개방폐쇄음

으로 발화된 구간은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어 에너지 방출이 

없지만 전이(transition)구간이 있기 때문에 스펙트로그램 상에

서 포먼트(formant)가 미약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3. 한국인 상급화자가 성문음화로 발화한 

"neat ape"의 /t/ 길이(55ms)
Figure 3. The duration of glottalized /t/ in "neat ape" produced 

by a Korean speaker with high proficiency(55ms)
 

다음으로 C#C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단어경계에

서 보여지는 한국인 화자와 원어민 화자의 발화 양상 차이가 

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t-test)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가 다음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보

듯이 각 단어 쌍에 대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4. 한국인 하급화자가 비개방폐쇄음으로 

발화한 "neat ape"의 /t/ 길이(185ms)
Figure 4. The duration of unreleased stop /t/ in "neat ape" 
produced by a Korean speaker with low proficiency(185ms)

표 7. C#C 유형의 단어경계 발화에 따른 원어민과 

한국인의 자음 비교(t-검정) 
Table 7. Comparison of consonant according to the 

production of the C#C type word boundaries by 
English and Korean speakers(t-test) 

 

  * p<0.05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발화양상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

음 <표 8>을 보자. 먼저 wipe pink를 보면 단어경계에서 /p/가 

중복되어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원어민 

화자의 발화 방식은 앞 단어 wipe의 /p/를 발화하기 위해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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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부를 완전히 폐쇄(closure)하여 구강 내의 공기압력을 높

인 후에 뒷 단어 pink의 /p/를 발화하기 위해서 폐쇄되었던 두 

조음부를 개방하여 공기를 파열하면서 소리를 만든다. 이때 

원어민 화자가 발화한 pink에서 /p/의 VOT 길이 평균값은 

61ms이다. 이는 음절두음에서 [ph]로 발화되어졌을 때 보여지

는 일반적인 평균값의 범위에 속하며 원어민 화자가 발화한 

유형별 단어 쌍의 VOT 길이 평균값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이다(<표 5>, <표 6> 참조). <표 8>에서 원어민 화자가 발화

한 wipe pink의 단어경계에 있는 /p/의 자음길이 평균값은 

178ms이다. 이는 실험 자료의 단어경계에서 원어민 화자가 발

화한 자음길이 평균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다(<표 5>, <표 6> 

참조). wipe pink의 단어경계에서 겹자음 /p/가 나오고 이 겹자

음으로 인하여 /p/의 폐쇄구간이 길게 발화되어 자음길이가 

가장 길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5>, <그림 6>, <그림 7>은 각각 원어민 화자, 

한국인 상급화자, 한국인 하급화자가 발화한 wipe pink의 단

어경계 /p/의 자음길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원어민 화자의 

자음길이가 가장 짧고, 그 다음으로 한국인 상급화자의 것이 

짧고, 한국인 하급화자의 것이 가장 긴 값을 보여주고 있다. 

각 그림에서 자음길이는 폐쇄구간 길이와 VOT 구간 길이를 

포함한 길이이고 폐쇄구간은 발화 시 공기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아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스펙트로그램에서는 나타나지 않

는다. 한국인 화자의 이러한 발화 양상의 주요한 원인은 원어

민 화자처럼 wipe pink를 하나의 말뭉치(cluster)로 발화하기 

보다는 각각의 단어로 발화하였기 때문에 그 만큼 길이가 더 

길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표 8>에서 보듯이 neat 

tape과 make coat를 발화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인 화자와 원어민 화자가 발화한 각 단어 쌍의 자음길

이와 VOT 길이를 긴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음

길이는 C#C 유형 > V#C 유형 > C#V 유형 순이고, VOT 길이

는 V#C 유형 > C#C 유형 > C#V 유형 순이다. 위에서 논의되

어진 한국인 화자와 원어민 화자의 단어경계 자음길이, VOT 길

이에서 보여지는 발화 양상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L1이 L2에 영

향을 미쳤다는 관점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결정적 시기 이후

에 L2를 학습하는 한국인 L2 학습자가 원어민과 유사한 발화

를 하기 어려운 것은 음성범주 동화현상(phonetic category 

assimilation. Flege, Schirru & Mackay, 2003)으로 설명이 가능

하다. 이는 만약, 어떤 L2 음이 L1 음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면 L2 학습자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발화하는 것이 가능하

지만 L2 음에는 존재하지만 L1의 음에는 존재하지 않은 음을 

발화할 때에는 흔히 L1 음에서 L2 음과 가장 유사한 음으로 

동일 시 하여 발화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다. 따라서 

결국은 L2의 음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L1을 습득할 때 사용

했던 패턴으로 발화하게 되어서 L1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이다. 

그림 5. 원어민 화자가 발화한 "wipe pink"의 단어경계 

/p/의 자음길이(170ms)
Figure 5. The duration of /p/ in "wipe pink" produced by 

an English speaker(170ms)

그림 6. 한국인 상급화자가 발화한 "wipe pink"의 단어경계 

/p/의 자음길이(217ms)
Figure 6. The duration of /p/ in "wipe pink" produced by 

a Korean speaker with high proficiency(217ms)

그림 7. 한국인 하급화자가 발화한 "wipe pink"의 단어경계

/p/의 자음길이(252ms)
Figure 7. The duration of /p/ in "wipe pink" produced by 

a Korean speaker with low proficiency(252ms)

또한 한국인 상급화자와 하급화자의 영어 발화 양상 차이

는 영어 능숙도(proficiency)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Kim(2010)은 일반적으로 L2를 발화할 때 L2에 대한 능숙도가 

높은(High proficiency) 화자는 능숙도가 낮은(Low proficiency) 

화자들에 비해서 L1의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

였다. Shimizu(1996), Flege, Bohn & Jang(1997), Fowl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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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V#V 유형의 단어경계 발화에 따른 평균 및 비율(ms)
Table 11. The average and ratio according to the production of 

the V#V type word boundaries(ms)

al.(2008)은 L2 능숙도가 높은 화자는 L2에 가까운 발화를 하

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능숙도가 낮은 화자는 L1에 가까운 

발화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모음길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단어경계에

서 보여지는 한국인 화자와 원어민 화자의 발화 양상 차이가 

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t-test)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가 다음 <표 9>,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표 10>에서 보듯이 모든 단어 쌍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표 9. V#V 유형의 단어경계 발화에 따른 원어민과 

한국인의 모음-1 비교(t-검정)
Table 9. Comparison of vowel-1 according to the production

of the V#V type word boundaries by English 
and Korean speakers(t-test)

  * p<0.05 (위 <표 9>의 모음-1은 각 단어 쌍의 앞 모음이다.)

표 10. V#V 유형의 단어경계 발화에 따른 원어민과 

한국인의 모음-2 비교(t-검정)
Table 10. Comparison of vowel-2 according to the production 

of the V#V type word boundaries by English 
and Korean speakers(t-test) 

  * p<0.05 (위 <표 10>의 모음-2는 각 단어 쌍의 뒷 모음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발화양상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 <표 

11>을 보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먼저 wipe ink(C#V 유형)와 why 

pink(V#C 유형)를 비교하면서 논의해보기로 하자. 이 단어 쌍

들은 모두 하나의 강세를 가지는 일 음절어이다. 영어는 강세

박자 리듬 언어이기 때문에 원어민 화자가 이 단어 쌍들을 발

화할 때 걸리는 시간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wipe ink의 앞 

단어 wipe는 why pink의 앞 단어 why보다 분절음의 수가 더 

많고 폐쇄음절(closed syllable)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분절음

을 발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개방음절인 why보다 더 짧아진

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 쌍의 각 앞 단어 wipe의 이중모음 

/aɪ/(평균 111ms)는 why의 이중모음 /aɪ/(평균 133ms)보다 더 

짧게 발화되어진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wipe ink의 뒷 

단어 ink는 why pink의 뒷 단어 pink보다 분절음의 수가 더 

적어서 그 각각의 분절음을 발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pink보

다 더 길어진다. 즉 wipe ink와 why pink의 각 뒷 단어를 보면 

ink의 /ɪ/(평균 102ms)는 pink의 /ɪ/(평균 98ms)보다 분절음의 

수가 적어서 더 천천히 발화되어져서 pink의 /ɪ/보다 더 길게 

발화되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wipe pink와 why ink

의 모음길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wipe pink의 앞 모음 /aɪ/(평
균 106ms)와 뒷 모음 /ɪ/(평균 93ms)는 4가지 유형의 실험 단

어 쌍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를 가진다. 이는 분절음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why ink의 앞 모음 /aɪ/(평균 146ms)와 뒷 

모음 /ɪ/(평균 119ms)는 4가지 유형의 실험 단어 쌍 중에서 가

장 긴 길이를 가진다. 이는 분절음의 수가 가장 작기 때문이

며 특히, 앞 단어 why가 개방음절이여서 모음 길이가 폐쇄음

절보다는 더 길게 발화되어진다. 이는 <표 5>, <표 6>, <표 

8>,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설명은 본 연구의 모

든 단어 쌍의 모음 발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어민 화자에 의해서 발화되어진 각 단어 쌍은 이러한 규

칙이 일관성 있게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화자의 발화 

양상은 원어민 화자의 것과 유사하지만 길이 면에서 훨씬 더 

길게 발화하였다. 위에서 논의되어진 모음길이에 근거하여 각 

단어 쌍의 모음길이를 긴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앞 모음길이는 V#V 유형 > V#C 유형 > C#V 유형 > C#C 유

형 순이고, 뒷 모음길이는 V#V 유형 > C#V 유형 > V#C 유형 

> C#C 유형 순이다.

한국인 화자의 영어 이완모음 /ɪ/에 대한 발화 양상의 원인

은 앞에서 논의한 음성범주 동화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Yang(1996)은 이러한 발화 양상은 음향 측정(acoustic 

measurement)을 통해서 확인하여 볼 수 있으며 한국어 모음 

/i/는 장 단면에서 영어 이완모음 /ɪ/보다 영어 긴장 모음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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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원어민 화자가 발화한 "why ink"의 /ɪ/ 포먼트 주파수 

(F1: 490Hz, F2: 2437Hz) 
Figure 8. The formant frequency of /ɪ/ in "why ink" produced 

by an English speaker(F1: 490Hz, F2: 2437Hz) 

그림 9. 한국인 상급화자가 발화한 "why ink"의 /ɪ/ 포먼트 

주파수(F1: 402Hz, F2: 2578Hz)
Figure 9. The formant frequency of /ɪ/ in "why ink" produced 

by a Korean speaker with high proficiency 
(F1: 402Hz, F2: 2578Hz) 

더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구희산(2000)은 한국인은 영어 이완모음 /ɪ/와 긴장모음 /i/

를 구분하지 못하고 한국어 모음 /i/ 처럼 발화한다고 하면서 

이를 포먼트 주파수(formant frequency)에 근거하여 기술하였

다. 즉 영어 /i/의 제1포먼트(이하 F1) 값은 한국인이 약간 더 

크고, 제2포먼트(이하 F2) 값은 원어민이 약간 더 큰 반면에 

/ɪ/의 값은 그와 반대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한국인의 

영어발음 오류 문제는 습관화된 모국어 발음이 외국어 발음을 

학습할 때 제기되는 언어 전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각 모음의 식별은 각 포먼트 주파수 간

의 비율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며 모음의 포먼트 주파수 

값은 모음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

(구희산, 2000; Ladefoged, 2006).

다음 <그림 8>, <그림 9>를 보자. 이는 각각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상급화자가 발화한 why ink에서 이완모음 /ɪ/의 포먼트 

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8>에서 원어민 화자가 발화한 /ɪ/
의 F1 값은 490Hz, F2 값은 2437Hz이고 <그림 9>에서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ɪ/의 F1 값은 402Hz, F2 값은 2578Hz이다. 여

기서 F2에서 F1을 뺀 값을 비교하여 보면 한국인 화자의 것

(2176Hz)이 원어민 화자의 것(1947Hz)보다 더 큰 값을 가져서 

그 비율 차이가 더 확연하다. 따라서 위의 선행연구에 근거하

여 한국인 상급화자가 발화한 이완모음 /ɪ/가 모국어인 L1의 

영향을 받아서 발화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영어모음 /i/, 

/ɪ/는 음의 긴장성과 이완성에 따라 분류한 발음으로 한국어에

는 존재하지 않는 이 두 모음 발음을 한국인 화자가 구별해서 

발화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인 화자의 영어 이중모음 발화 양상에 대하

여 논의해 보기로 하자. 원어민 화자는 why ink에서 앞 단어 

why의 단어경계 모음 /aɪ/를 이중모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의 음절(1음절)로 간주하지만 한국인 화자는 영어의 이중

모음을 각각의 독립된 음절 /a/와 /ɪ/로 간주하여 발화하는 경

향이 있어서(2음절로 간주), 그 이중모음의 길이가 원어민 화

자보다 더 길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연속된 두 모음으

로 인식하여 발화하기 때문에 영어 이중모음 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L1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

으며 영어에서는 이중모음으로 분류되는 /aɪ/ 등이 한국어에서

는 이중모음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Holbrook et al., 1962; Park, 2001; 심민수, 2005; Cho, 

2009). 

이와 같이 영어 이중모음을 각각의 한국어 단모음으로 발

화하는 것은 새로운 음성영역 범주를 만들어서 발화하는 현상

이므로 음성범주 이화현상(phonetic category dissimilation. 

Flege, Schirru & Mackay, 2003)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음성범

주 이화현상은 L1의 음성체계에서는 발견되어지지 않는 범주

로부터 이루어지며 L2 학습자가 L2의 어떤 음이 L1의 음과 

차이가 나서 그 음을 L1과는 다른 음성영역에 있다고 인식하

여 새로운 음성범주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영어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길이가 원어민 화자가 발화한 것 

보다 더 길어진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았던 단어경계에서 보여지는 한국인 화자와 원어민 화자의 발

화 양상에 관한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 실험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원어민 화자는 단어경계를 구분하

지 않고 연음시켜서 발화하는 경향을 보여서 그 결과 재음절

화, 기음화 등의 음운현상을 동반하는 반면에 한국인 화자들

은 주로 단어경계를 구분하여 발화하였기 때문에 휴지를 취하

거나 비개방폐쇄음 등으로 발화하였다.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

로 살펴본 단어경계에 위치한 자음길이, VOT 길이, 모음길이 

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인 화자가 원어민 화자보다 길이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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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다(원어민 : 한국인의 발화 길이 비율은 자음길이 1 : 1.3, 

VOT 길이 1 : 1.5, 앞 단어 모음 길이 1 : 1.3, 뒷 단어 모음 

길이 1 : 1.3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설

명되어질 수 있다. 

첫째, L1이 L2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실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Flege & Eefting, 1987; Shimizu, 1996; Yang, 1996; Flege, 

Bohn & Jang, 1997; 구희산, 2000; Joh and Lee, 2001; Park, 

2001; Flege, Schirru & Mackay, 2003; Kim, 2010; Lee, 2010). 

이러한 L1 영향에 대한 원인은 음성범주 동화현상과 음성범

주 이화현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었다.

둘째, L2 능숙도에 따라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는 L2 발

화 양상 차이는 L2의 능숙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다. 물론 L2를 발화할 때 L1의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L2의 능숙도가 높은 화자는 L1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원어민 

화자에 근접한 발화를 하는 경향을 보였고 반면에 L2의 능숙

도가 낮은 화자는 L1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외래 액센트

(foreign accent)가 나타나는 발화를 하였다.

한국인 화자와 원어민 화자 사이에서 보여지는 발화 양상 

차이는 일선 학교에서 영어 단어경계 발화에 대한 교육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어 특유의 음성⋅음운현상을 습득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예들

은 한국의 영어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 화자와 원어민 화자의 발화 양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는 영어 단어경계 발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반영시키는 적절한 현장 교육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즉 연속된 

두 영어 단어를 각각의 단어가 아닌 하나의 말뭉치(cluster)로 

간주하여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

로서 학습자들이 원어민과 유사한 발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음 교육에 적용할 수 있

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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